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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 정치·사회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범죄 수사 기록, '추안 

급 국안'이 10년에 걸친 번역 작업 끝에 우리말 책 90권으로 나왔습

니다. 

 

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완역한 '추안 급 국안'은 선조 34년

부터 고종 29년까지 조선 후기 300년 동안 일어난 변란과 역모 등 

279건의 사건에 연루된 중죄인을 심문한 기록입니다. 

 

'추안 급 국안'은 반란과 역모, 박해에 희생됐던 사건 가담자 만 

2000여 명의 진술을 그대로 적고 있어 당시 사건과 상황을 복원하

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 

 

784만 자의 방대한 한문 기록을 번역한 '추안 급 국안'은 조선왕조

실록을 제외하면, 가장 방대한 양의 역사 번역서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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